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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관련소식  Other Event

 제15차 국제방사선방호연합 국제학술대회 (IRPA15)

      일시 : 2021.01.18(월) ~ 27(수)

      장소 : 서울 코엑스 및 Online

 2020년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 2020.11.26(목) ~ 27(금)

      장소 : 제주 휘닉스 및 온라인 발표

      논문접수마감 : 10월 30일 까지

      논문제출방법 : 홈페이지(www.karp.or.kr) → 학술행사 → 학회정기학술행사 

                               → 2020 추계학술대회 → 초록등록 클릭

웹사이트 바로가기

웹사이트 바로가기

출처 : phoenixhnr.co.kr/page/main/jeju

 2020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일시 : 2020.12.16(수) ~ 18(금)

      장소 : 창원 컨벤션센터

대한방사선방어학회 국내외 행사

출처 : https://www.ceco.co.kr/bbx/content.php?co_id=04_06_01_01

https://www.kns.org/
https://www.irpa2020.org/
http://www.karp.or.kr/korean/index.php


https://www.kns.org/
https://www.irpa2020.org/
http://www.karp.or.kr/korean/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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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Event

https://www.iaea.org/events/international-conference-on-radiation-safety-2020
https://www.icrprecovery.org/
http://burkclients.com/hps/2020Virtual/site/index.html
https://indico.cern.ch/event/92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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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방사선과 천연방사선물질인란? 자연방사선은 우리 몸이 익숙하여 독성이 덜한 것 
아닌가?

자연방사선량 세계 평균은 2.4밀리시버트. 우리나는 3.0밀리시버트

천연물질이든 인공물질이든 인체에 방사선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내는 방사선(알

파입자, 베타입자, 감마선 등)이다. 인공물질에서 나오든 천연물질에서 나오든 방사선의 본질은 같다. 따

라서 방사선 영향은 노출된 방사선의 양에 달려있지 그 방사선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에 달려있지는 않다.

천연적인 것은 안전할 것이라는 것은 막연한 느낌일 뿐이다. 복어 독처럼 천연물질도 맹독성인 것이 많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도 천연적인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살상한다.

자연방사선량은 자연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간 자연방사선량 값의 전 세계 평균은 2.4밀리시버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평균 자연방사선량은 

그보다 약간 높은 3.0밀리시버트이며, 일본은 우리나보다 낮은 1.5밀리시버트, 핀란드는 7밀리시버트로 

지역마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

참고 : 우리나라에서 자연 방사선량의 정도를 확인하려면, 국가 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망(iernet.kins.re.kr/) 

자료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지역과 자연현상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중 대략 50~300nsv/h 범위로 변동하고 있다.)

방사선 기초지식 (Ⅵ)
 Basics of ionizing radiation

요약

우리는 상당한 수준의 방사선을 일상적으로 받으며 살고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핵종이
나 자연방사선 떄문이다. 그래서 자연방사선 수준보다 훨씬 작은 방사선피폭에 대해 위험성을 제기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연방사선도 인공방사선과 본질에서는 동일하므로 방사선영향은 얼마나 많
이 피폭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고 있는 연간 평균 자연방사선량은 약 3.0밀리시버트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에 따
라 변화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https://iernet.kin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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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라돈은 땅 속의 천연방사능이 공기 중으로 스며나온 것으로서 어디나 존재하며 일반인이 피폭하는 자
연방사선 선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라돈 유의지역에서는 실내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라돈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방사선 정보

실내 공기 중 라돈이란 무엇이며 라돈이 주는 선량은 어느 정도인가?

라돈은 땅 속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선핵종인 우라늄-238이나 토륨-232로부터 라듐-226이나 라듐-224가 

생성된 뒤, 다시 이들이 붕괴할 때 만들어지는 불활기성기체 핵종인 라돈-222과 라돈-220을 말한다. 토양 

중 라돈 가스는 확산되어 대기(옥내, 옥외) 중으로 올라와 실내공기 라돈 문제를 초래한다.

라돈 자체는 헬룸처럼 불활기성기체이므로 사람이 흡입하더라도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다시 배기되므로 

위해도가 미미하다. 문제는 라돈이 공기 중에서 붕괴하여 발생시키는 자손핵종(폴로늄-218, 납-214, 비스

무스-214, 폴로늄-214)으로 이들은 입자로서 폐에서 흡수되어 주로 폐의 피폭을 유발하여 폐암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자손 중 특히 플로늄-218과 폴로늄-214는 방사선 위해도가 베타입자나 감마선보다 약 20배 높은 알

파입자를 방출하는 핵종으로 관심의 주 대상이다.

실내 공기 중 라돈농도(곧 라돈자손 농도)는 지역 지반의 우라늄 농도와 실내공기 밀폐동에 따라 심한 편차

를 보이므로 동일 지역에서도 가옥에 따라 실내 라돈 농도는 크게 차이날 수 있으로 구체적 농도는 직접 측

정해야 알 수 있다.

건축자재나 용수도 라돈 공급원이 되지만 지반에 비해 양이 적다.

라돈 또는 라돈자손 농도를 표현하는 표준 방법은 공기 1m3 당 방사능(베크렐)이다. 국내 표본조사에 의하

면 주거공간 실내 공기 중 라돈가스 농도는 대체로 수십베크렐/m3 부터 200베크렐/m3 범위에 있지만 소수 

가옥에서는 1,000베크렐m3 농도도 발견되었다.이렇게 라돈이 높은 지역을 “라돈 유의지역“ 이라 부른다.

국내 주택 표본조사 결과 라돈가스 평균 농도는 약 20베크렐/m3 인데2) 연간 선량을 확산하면 약 3밀리시

버트 수준이다.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실내의 라돈을 줄일 수 있으며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막으면 라돈 피폭을 

줄일 수 있다.

2) 생활환경 중의 방사선영향평가 최종보고서, KINS/RR-937(20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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